신세계百, 연말 쇼핑 시즌 맞아 ‘End Of Season’ 연다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브랜드별 할인 혜택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전점에서 시즌오프 및 세일 행사인 ‘End Of Season’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여성패션, 스트리트패션, 스포츠, 아동, 잡화, 키친·다이닝, 리빙·베딩 등 3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브랜드별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패션부터 스포츠, 아동, 생활까지 전 장르에 걸쳐 폭넓은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남성·여성패션에서는 송지오 옴므, Y-3, 지이크, 바버, 메종키츠네, 비이커 여성, 르몽생미셸, 지미추, 지고트, 델라라나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하며, 스트리트패션과 스포츠, 아동·잡화, 리빙 장르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별 스페셜 혜택도 마련했다. 델라라나와 일라일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구매 금액대별 할인과 함께 SI 포인트 10%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타임, 마인, 시스템, 타미힐피거는 같은 기간 구매 금액대별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구호와 르베이지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른 할인 혜택을 선보이며, A.P.C. 여성과 마리메꼬는 12일부터 22일까지 브랜드별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더하는 사은행사도 준비했다. 신세계 신한카드 Best Fit을 이용하는 고객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애플리케이션(APP)에서는 제휴카드로 패션 행사 참여 브랜드에서 당일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식음(F&B) 브랜드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다양한 팝업 행사도 마련했다. 강남점 10층에서는 오는 19일까지 노스페이스 키즈 팝업을 열고 겨울철 아동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 대구신세계 7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마리끌레르 팝업을 진행하며, 센텀시티몰 지하 2층 행사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코웨이 비렉스와 까사미아가 참여하는 홈 스타일링 페어를 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인기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End Of Season’을 준비했다”며 “브랜드별 할인 혜택과 쿠폰, 무이자 할부, 점포별 팝업 행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